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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49세인박경호과장은경남남해에서태어나고등학교까지마친후, 부산으로올라와대학을진학
하 다. 대학에서 기계설계를 전공한 그는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면서 안전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그인연이지금까지이어지고있는것이다. 1986년9월, 이곳현대자동차주식회사울산공장에안
전관리자로입사하여보낸시간이벌써21년, 28살의젊은청년은어느덧인생의반환점을돌아중년의나이
가되었다. 입사초의욕과열정으로뭉친그는드넓은현장을누비며원칙에입각한엄격한안전관리를하
고자노력하 다고한다. 조금이라도원칙에벗어나는불안전한행동이나불안전한상태를보면바로고치
고자교육과설득에열과성을다하 다. 그러나그렇게하면할수록근로자들과부딪치는일들이많았고,
그럴때마다원칙과현실사이에서심한고뇌를하며점점안전에대한자신감을잃어갔다. 근로자들또한
자신의생명과건강을위해당연히지켜야할, 당연히해야할일들을지적하고교육하는것에대한반발로
그를적대시하거나반감을갖는일도많았다고한다. 관리자란직책으로근로자들에게다가가는것에한계
를느끼고힘들어하고있을때, 선배안전관리자의조언과위로는그에게큰힘이되어주었다. 결국그가
깨달은것은자신이지키고자하는원칙과소신을어떻게현실과조화롭게적용해나가는것이었다. 20년이
흐른지금도여전히그것은어려운과제로남아있다며미소를짓는다. 
그에게있어정년이되기전에꼭이루고싶은일이있다. 자동차업계안전관리자로오랜기간근무한경

험과노하우를살려방대한데이터를정리하여자동차부문에서의안전관리를총망라할수있는자동차업
종에있어서의안전관리표준을만들고자하는것이다. 각업종에따라안전사고의예방을위한방법이달라
야하는것과같이업종에꼭맞는안전관리정보가절실히필요하다고오래전부터생각했기때문이다. 그것
은아마평생을걸어온일에대한애착과더열정적이지못했던아쉬움에대한반성일것이라그는말한다.
그의작지만원대한소망이조금씩현실로실현되어갈수있기를기원한다.  

<임재근기자>

벌써부터 더위가 시작된 듯 한낮 기온이 25℃를 웃돌고 있
다. 덕분에 신이 난 커다란 가로수들은 널따란 잎을 드리워
그 푸른 기운을 흩뿌리고 있다. 울산행 비행기를 타자 진공
부스 안에 들어온 묘한 기분을 느끼다 나른함과 피곤함에
잠시 잠이 들었다. 기내 안내방송에 잠이 깼을 때 비행기는
울산공항을 막 착륙하려던 참이었다. 복잡한 도심을 지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 도착하 다. 처음 가 본 현대
자동차 울산공장, 그 규모에 놀라며 이곳에서 박경호 과장
을 만났다.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울산공장

안전보건팀 박 경 호 과장

안전,
원칙과소신을지키며걸어온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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